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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금죽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개요

금죽도는 가막만의 중심에 있는 가막섬의 동쪽 1.4km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여수

시 돌산읍 금봉리에 소속된 인구 2명의 미니 유인도이다. 여수 대경도 선착장에서 남쪽

으로 약 6.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안선 1.6km, 면적은 0.9㎢이다.

금죽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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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죽도의 동쪽에 선착장이 있고, 주민은 김씨부부 한 가구만 살고 있다. 옛날에는 

고구마와 보리를 재배 하였지만 지금은 작은 텃밭에 비닐하우스 한동에서 자급 할 정

도의 채소만 재배하고 연근해에서 주로 나는 전어·도다리·낙지 등을 어획 하여 소득으

로 삼는다.

대중교통편이 없는 낙도로 육지인 여수와의 교통은 자가 소형 어선을 이용해야 한

다. 전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3kw급 태양열과 발전기로 생산하며. 식수는 풍부

한 편으로 최근에는 암반수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2) 인구현황

2022년 1월 1일 현재 1가구에 김○○(71, 남)·정○○(67, 여)씨 부부만이 생활하여 

유인도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인구 현황

도서명 세대수 인구수 남 여

금죽도 1세대 2명 1명 1명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과 지질

금죽도의 지질은 후기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해안에 걸쳐 

화강암 기반의 기반암에 대해 침식이 진행 중이며,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곳곳에

서 구상 풍화와 핵석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암체에서 떨어져 나온 핵석들이 해안에 쌓

여 자갈해안을 이루고 있다. 

남쪽 해안과 북서 측 해안에는 소규모의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해안 파

식대 근처에는 암주상으로 관입된 지형도 관찰된다. 그 외 지역은 cobble급 이상의 거

력으로 이루어진 자갈해안이 형성되어 있다. 북서쪽 고도 10m 부근에서 1개의 토어가 

관찰되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가 넓

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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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석으로 이루어진 자갈 해변 소규모의 파식대지 토어

2) 기후

가막만 북쪽 내만 수역은 오목하게 다소 깊고, 만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깊

어져 남쪽만 입구에서는 최대 수심 40m에 달하며, 대경도 남쪽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대조차는 약 3m이고, 만 내의 해수는 탁월한 조류에 의해 여수항과 돌산도 사이

에 있는 북쪽의 좁은 수로와 남쪽의 크고 작은 여러 수로에 의해 출입되며, 유입된 해수

는 만 내에서 만난다. 평균 수온은 표층이 6.21~25.52℃, 바닥층이 5.80~23.82℃로 온

대 해역의 전형적인 계절 변동 특성을 보인다. 층별 차이는 8월이 가장 크고, 11월이 가

장 적으며, 8월에도 3~4℃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뚜렷한 성층은 나타나지 않

는다.

수온의 평균 분포는 표층과 바닥층 모두 2월과 11월에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만의 

남쪽이 높고, 만의 북쪽이 낮은 반면, 8월과 5월에는 만의 북쪽이 높고, 남쪽의 만 입구

로 갈수록 낮아진다. 가막만의 최대 조차는 여수항 부근과 송도 연안에서 각각 357㎝와 

352㎝이다. 조류의 최대 속도는 송도 부근에서 약 100㎝/sec, 내만인 평사 연안이 약 

40㎝/sec이다. 송도에서 조류 성분은 주로 북서~남동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성

을 지니고 있다. 

반면, 내만인 평사 부근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조류 성분이 지배적이며 시계방

향으로 회전한다. 가막만 바다 밑바닥의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모래나 자갈이 거의 없는 

아주 미세한 갯벌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식업이 

발달해 수산자원 보호 지역 및 청정 해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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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생과 생태
 

분포하는 식물 군락은 주로 곰

솔 등으로 이루어진 상록침엽수 2차

림이며, 남부 온대 혼효림 군락이 발

달해 있다. 군락의 증위별 우점도와 

군도를 보면 교목층 및 아교목층, 관

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동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뽕나무, 후박나무, 개서나무, 자귀나무, 엄

나무, 비목나무, 소태나무, 개옺나무, 예덕나무, 말오줌때, 대나무, 작살나무, 광나무, 땅

싸리, 넝쿨식물(청미래넝쿨, 단풍마, 새머루, 멍석딸기 등), 초본식물(등골나물, 까치수

염, 취나물, 달래, 개망초, 뱀딸기, 환삼덩굴, 천문동) 암반의 모래땅 등에는 해국, 갯기름

나물, 땅채송화 등이 일부 패치 상으로 군락을 이루며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멍석딸기 풀고사리 예덕나무

벽오동 상수리나무 팽나무

금죽도의 대나무 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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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죽도 지명지도

2. 역사와 문화

가. 지명 유래

지명 유래를 보면 섬에 대나무(시누대)가 많아 멀리서 보면 금빛이 나므로 ‘금죽도’

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온다. 인근지역에서는 금대도, 근대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섬에 자생하는 대나무는 화살을 만들기에 적합하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만들어 왜군을 무찌르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금죽도에 대나무

군락지 보다는 전체적으로 곰솔군락지가 우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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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죽도 전경 금죽도 고지도 (근대도 根大島)

나. 교통수단 

교통편은 소경도의 도선인 보안호의 영업 구역으로 금죽도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지

만 방파제의 접안이 용이하지 않아 운행을 꺼리고 있어 주민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3금죽호 보안호의 운행구간

다. 주민들의 생애사

이 섬에는 한때 50여 명의 주민이 북적거리며 살았다. 현재 이 섬에는 단 1가구만

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05년에 입도하여 소박한 인생 2막을 열

어가고 있다.

김 씨는 금죽도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로, 젊은 시절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아

내 정 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지난 2005년 직장을 접고 아내와 함께 섬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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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 섬에서 나고 자라면서 고향과 늘 삶을 함께 해왔

다. 금죽도 역사의 산증인이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0.5톤 FRP선이 한 척이 섬의 유

일한 '교통수단'이며 여수로 나가 생필품을 사 오거나 식구들을 섬으로 데려오는 자가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없어선 안 될 생계 수단이기도 하다. 

부부는 인근 바다에 펼쳐놓은 이각망으로 전어, 도다리, 노래미, 숭어 등 생선을 잡

아 시내 횟집 등에 판매하고 있다. 

금죽도의 유일한 주민 김채봉(71, 남) 씨 부부

라. 섬에서의 생활

우물 옆으로 잘 다듬어진 농로와 산책길(3m)이 있고, 산책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 산책길은 곰솔과 떡갈나무, 억새 등 여러 가지 식생들이 방풍림 역할

을 하고 있다. 이 섬의 자랑거리는 물이다. 

흔히 섬에선 식수가 부족한데 이 섬에는 3개의 우물이 있어 물 부족 걱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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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맛이 좋다는 우물 우물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식수 정장탱크

1) 전기

5kw급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3kw 정도 생산된다.

태양열 발전시설 배전반 추시설과 배터리 충전전기

2) 식수

기존의 우물이 2개 있으며 옛날부터 물맛이 좋았다는 소문 때문에 인근까지 작업 

나온 어부들은 항시 여기 물을 식수로 길어갔다.

최근에는 지하 85m에서 뽑아내는 암반수를 개발하여 하루 20톤씩 생산하는데 섬

에서 꼭 맛봐야 하는 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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